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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정신상태 연구소가 조사해서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십대 여성은 36%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십대의 남자들은 13.6%가 우울 증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이런 결과는 한 연구소만의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여러 연구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지난 수십 년 간의 계속적인 연구 조사가 공통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미국의 십대 아이들이 심리적 불안감, 자살시도와 자살이 문제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 경제 분석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이 출간한 논문에 의하면 십대아이들의 자살이 1950년과 1990년 사이에 3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심리학의 권위지인 현대의 심리학 (Psychology Today)은1938년 이후 연속적으로 수 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심리학적 설문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학술지는 역시 고등학생들에게도 같은 설문 조사를 1951이후 실시했습니다. 결국 이런 조사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같은 결과를 나타냈고 불안 심리와 우울증이 수십 년간 증가 일로라는 발견이었습니다. 신기한 현상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미국의 경제대공황, 세계 대 2차 대전, 국가적 소요가 많았던 1970년 동안에는 요즈음보다 현저하게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학생들 중에 정신질환이 놀라울 정도의 증가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보건을 담당한 치료소에는 정신 건강 문제로 보건소에 찾아오는 케이스가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오하요 주립대학의 연구를 보도한 월 스트릿 저널 지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학생들의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하여 보건기관을 찾은 케이스가 43%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중부 플로리다 대학은 지난 10년 동안에 정신 건강 상담을 원하는 학생 수가 연간 12%씩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젊은이들의 정신문제를 치료하거나 우울증 등을  줄이려면 종교의 힘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인간 적인 힘 즉 신이나 신봉하며 영혼을 의지하는 존재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함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기도하는 생활 패턴이 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교가 일상생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면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돌보는 효과적인 영향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


